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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 유학 거류허가 소지자 새비자 필요없이 입국 허용

인천-상하이 전세기 뜬다
9월 2일·8일 2회 왕복 운항, 대한항공 편으로 푸동공항 도착

상해한국상회,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중국정부에 적극 요청

상해한국상회(한국인회)가 추진

한 인천-상하이 전세기가 9월 2

일과 8일에 두 차례 왕복 운항한

다. 한국을 방문한 교민들의 여의

치 않은 상하이 입국 항공편을 돕

기 위해 상해한국상회가 지난 7월

부터 중국정부 승인을 위해 노력해

온 결과다. 

현재 인천-상하이 항공편은 주

2회 운항에 불과하다. 더구나 푸

동공항이 아닌 항저우(杭州)와 지

난(济南)으로 도착해 현지에서 격

리를 한 후 다시 상하이로 돌아와

야 하는 불편을 겪고 왔다. 하지만 

이마저도 항공좌석은 구하기 힘들

고, 어렵게 구한 항공편 가격은 1만 

위안을 훌쩍 넘겨 상하이로 입국해

야 하는 교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. 

이번 전세기는 211석으로 2일과 

8일 인천공항에서 오전 8시 20분 

출발해 푸동공항에 9시 30분 도착

한다. 또 푸동공항에서 12시에 출

발해서 오후 3시 10분 인천공항에 

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항된다. 항공

료는 인천공항 출발 일반석 5560위

안(VIP 7560위안), 푸동공항 출발 

3560위안(VIP 5560위안)이다.

7~8월 수요조사 당시, 전세기 탑

승 희망자는 400여 명에 달했으나 

정부 승인이 지연되면서 운항일이 9

월로 미뤄지자 실제 탑승 신청자는 

줄어들었다. 8월 26일 기준 인천-푸

동 편 잔여석은 20~40석 정도이며, 

푸동-인천 편은 아직 좌석 여유가 

충분한 상황이다. 전세기 탑승 신청 

마감일은 8월 28일(일)까지다.

전세기 탑승 신청 대상은 한국상

회 회원사, 교민, 학생과 2020년 전

세기와 달리 동반가족 중 중국 국

적의 한중 가정도 해당된다. 또

한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통해 

진행되면서 성인, 영유아 기내

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혜택이 

주어진다.

상해한국상회(한국인회) 박

상민 부회장은 “그간 상하이 

공항으로 곧바로 도착하는 직항 편

이 없어서 교민들이 비싼 항공료와 

다른 도시에서의 격리문제 등 많은 

불편을 호소했다. 봉쇄 해제 후 비

즈니스를 위해 한국과 상하이를 오

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, 입시

생과 유학생들의 상하이 입국을 위

해 상하이총영사관, 코트라, 대한항

공이 상해한국상회와 함께 중국 정

부에 적극 요청했고 상하이시 상무

위와 외사판공실의 협조를 얻어 전

세기를 운항할 수 있게 됐다”라며 

“어렵게 승인을 받은 만큼 탑승을 

신청한 교민들은 코로나에 감염되

지 않도록 각별히 개인방역과 관리

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”

고 전했다. 코로나 감염 등 개인 방

역문제로 탑승이 불가할 경우에는 

환불이 어렵다고 덧붙였다.

중국 민항국 서킷 브레이커 규정

상 9월 2일자 전세기 탑승자 중 5명 

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9일 운항

이 어려워진다.

고수미 기자

공항 출도착 시간

인천-푸동
인천공항(ICN) 08:20(한국시간）

푸동공항(PVG) 09:30(중국시간）

푸동-인천
푸동공항(PVG) 12:00(중국시간）

인천공항(ICN) 15:10(한국시간）

운항일: 9월 2일, 9월 8일

인천-푸동 전세기 운항

지난 23일 주한중국대사관

은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4일부

터 유학 거류허가 소지자는 중

국 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

없이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

발표했다. 또한 유효한 APEC 기

업인 여행카드 소지자도 별도 비

자 발급 필요없이 중국 입국을 허

용했다.

중국이 2년 반 만에 외국인 유

학생의 입국을 허용했다. 한국뿐 

아니라 중국 주재 미국, 영국, 일

본, 인도, 파키스탄, 필리핀 대사

관도 이날부터 유효한 중국 비자

를 가진 학생들의 중국 입국이 

허용되며 최근 중국 대학에 입학 

허가를 받은 신입생들은 비자를 

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.

중국은 코로나19가 발병한 

2020년 3월 이후 유학생에 국경

을 걸어 잠갔다. 이후 2020년 7월 

한국 학생들에만 특별 프로그램

을 통해 입국을 다시 허용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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